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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책

한강

“우리는 죽도록 소통한다.” 어느 철학자의 말이다.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통 

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된 세상에선,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끼리도 

연결되고 통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통은 상대가 전제돼야 한다. 나와 상대방이 막힘없이 

통하는 상태를 원활한 소통이라 부른다. 소통의 내용은 의견과 생각이다. 그런데 과연 소통 

전성시대에 걸맞게, 세상은 잘 통하고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24시간 내내 SNS로 

연결돼 언제 어디서든 생각과 의견, 정보를 나눌 수 있지만, 이해와 공감의 폭과 깊이는 과거만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소통의 역설! 여기저기서 시도 때도 없이 소통을 외치는 

이유가 있었다. 소통이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하면 굳이 소통, 소통! 외칠 필요도 없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토론 문화의 실종, 우리 편에게만 향하는 대화, 

부지불식간에 작동하는 편향적 알고리즘이 소통의 역설을 불러온 건 아닐까?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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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네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 

5회를 개최했다. 포토에세이집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다수의 사진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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